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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위안이 되시는 어머니.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이 생명을 위해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인생의 길은 

본인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뜻 길을 따라서 

계절이 변하듯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

서.

자신의 책임 분담만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겠나

이다.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길에 돌부리를 놓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나이다.

앞으로 향해서만 가는 길이 

모든 것의 성공을 향한 길이 아닌 것을 알아야겠습

니다.

오직 인생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생명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깊고도 넓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닌 것도 알아야겠나이다.

언제나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혼자서 세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입장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

다.

자신을 귀하게 보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어머니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나

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였습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빠져 나와서, 

오직 그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

하여 

자신의 한계를 뚫고 나오는 강인함을 허락하소서.

생명은 오직 빛으로 나와야만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건만 

낙심하여 자신의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으니 

스스로를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늘의 역사를 가는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그 인생이 하늘 역사의 뜻에 매인 바 되었기

에 

뜻 따라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할 수 있다는 것

을 

깊이 인정하게 하시오소서.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자신을 구원시키는 정의로움을 반드시 이루게 하소

서!

흑암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신을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여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도록 

자기 관리를 뜻 따라 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은 성찰을 허락하시어 

큰마음을 갖게 하시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여.

소생하는 생명의 힘을 부여하여 주시오소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과 

곁에서 안타까운 눈물로 지켜보는 나 예수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